
청주불교방송(사장 지원)의 개국 7주년 및

사옥이전 기념 특별전‘500년 만의 귀향-

조선 찻사발전’이 5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

청주시 한국공예관 전시실에서 열린다. 이

번 특별전에는 오다노부나가와 함께 전국시

대를 풍미했던 일본의 다케다신겐(武田信

玄) 장군이 사용했던 찻사발을 비롯해 조선

찻사발 50여 점이 전시된다. 개막날인 8일

오전 11시에는 일본 노무라 박물관 학예부

장 타니(谷) 씨와 고려미술관 김파망 씨의 강

연회도 열릴 예정이다. 

지원 스님은“조선시대에 일본으로 반출

된 후 5백년 만에 돌아온 우리 도자기의 문

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

기획하게 됐다”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.

(043)294-5114

불법을 이어온 세계의 일체조사에게 차

(茶) 공양하는‘세계승가조사다례및묵담문

도 건당식’이 4월 26일 전남 담양 용화사(주

지수진)에서봉행됐다.

묵담문도회(대표 수열)가 주관한 이날 다

례식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

각국의 무명(無名)조사에게 봄(음력 3월 8

일), 가을(음력 9월 9일) 차를 올리는 의식으

로용화사에서40여년째이어오고있다.

이날‘승가조사당’에서 봉행된 다례식에

서주지수진스님은인사말을통해“각사찰

마다그곳에주석했던조사에게다례를올리

지만용화사는묵담큰스님이세계의이름없

는 모든 조사들의 위목을 모시고 공양 올렸

고지금까지계속이어오고있다”고말했다.    

이준엽기자

청주불교방송‘조선찻사발전’ 용화사, 세계승가조사다례식

차향기가득한5월이다. 요즘남도의차

재배 농가에는 정성스레 찻잎을 따서 말리

고 무쇠솥에 덖는 손길이 분주하다. 차 생

산기인 5~6월이면 굳이 차인이 아니더라

도 차밭을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

마련. 하지만 드넓게 펼쳐진 차밭만 보고

돌아온다면‘2%’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

없을 것이다.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직접 차

만들기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곳을 살펴본

다. 

야생 작설차로 이름 높은 전남 광양

시는지난해부터일반인들이다향을직

접 느낄 수 있는‘백운산 야생차 체험

장’을 운영하고 있다. 백운산 기슭에 자

리한 다압면에는 12개 마을 250농가에

서 작설차를 재배하고 있다. 5월 초부

터 6월 말까지 2개월간 관내 옥룡면 동

곡리 답곡마을 이순영 씨 차밭을 비롯,

옥룡∙진상∙다압면 등에서 수제차 제

조과정 체험과 생활다례 교육을 받을

수 있다. 차 만들기 체험은 1박2일 코스

로 운영되며 완성된 녹차는 농가에서

마무리해 해당 가정에 배달해준다. 참

가비용은 1인당 1만원이며 생엽을 구

입할 경우 찻잎값은 별도로 받는다.

(061)797－3324.

광양시 다압면 다압농협에서도 녹차

체취와 제다를 체험할 수있는‘녹차체

험장’을 운영하고 있다. 주로 가족 단위

신청자가 많으며 1일 과정으로 찻잎 따

기, 차 만들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.

(061)772-4006.

전남 해남군 북일면의 설아다원은

5~6월 동안‘전통 차 문화체험’프로그

램을 선보인다. 이 곳에서는 유기농으

로 지은 찻잎을 직접 따서 차를 만든 후

다원 내 마련되어 있는 다실에서 자신

이 만든 차를 맛볼 수 있다. 또한 제다

공장 견학과 차 마시는 예절을 배워보

는‘다례체험’프로그램도 운영 중이

다. 1박 2일 일정으로 떠난다면 인근 대

흥사와 일지암, 다산초당 등도 연계해

둘러볼 만 하다. 자신이 만든 차는 가져

올 수 있으며 일반 2만원, 학생(중등 이

하) 1만원의 참가비를 받는다.

(061)533-3083.

전남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에 가면

무려 22만평에 이르는 야생차밭인‘징

광다원’이 있다. 이곳 징광다원에서는

전통수제차 제다공방 뿐만 아니라 천연

염색과 징광옹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

작업공방이 마련되어 있다. (061)857-

5064.

국내 최대의 차 생산지인 전남 보성

과 경남 하동은 녹차 재배하는 농가가

1천여 곳을 헤아리며, 무료 차 시음장

과 체험장을 갖추고 있는 대형 다원도

많다. 그 중 여러 드라마와 CF 등으로

유명한 대한다업의 보성다원과 전국적

으로 차 시음장을 갖추고 있는 화개제

다등이유명하다.(표참조) 여수령기자

� &culture

부천 석왕사(주지 영담) 신도라

면 누구나 한 번 쯤 찾아봤을 사찰

내 전통찻집‘다인(茶人)’. 지난해

3월 문을 연 이곳에서는 일주일에

세 번씩 다도 교육이 열린다. 석왕

사 신도들뿐만 아니라 인근 중∙고

등학교의 선생님, 가톨릭대학에 다

니는 수녀 등이 다인의‘수강생’들

이다. 다인이 단순한‘사찰찻집’이

라는 종교색을 벗고 지역민에게 언

제나 열려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

있음을 알 수

있다.

찻집이라고

는 해도 내부

장식은 소박하

기 그지없다. 대여섯 개 남짓한 다

탁과 수업에 쓰이는 다구들을 제외

하면 특별히‘장식’이라고 할 것도

없다. 다실을‘우리 집 거실이나 안

방같이 편안한 공간’으로 만들겠

다는 이숙 사범의 뜻을 읽을 수 있

다. 

다실 운영을 맡고 있는 이 사범

은 찻집이 문을 연 후 일 년 동안 다

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인

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왔다. 석왕사

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과 산

악회, 사군자반처럼 다도회를 신행

모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. 그

동안 50~60여 명의 회원이 배출됐

고 올해부터는 사찰 행사 때 마다

차 시음회와 차 공양도 맡아 진행

하고있다.

“사찰을 처음 찾는 불자나 일반

인들은 법회가 끝난 후 마땅히 쉴

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

다. 이 때 찻집에 들러 차 한 잔 마

시다보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자연

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.

차 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포교

의 효과도 얻을

수 있는 셈이

죠.”

이 사범은 올

해 내로 다도

모임인‘육법공양팀’을 발족하기

위해 회원들과 함께 여러 사찰의

차 모임과 차 관련 행사를 찾아다

니며 내실을 키워왔다. 올해 초 문

막 황룡사에서 헌다례를 직접 펼치

기도 했고 5월에는 제다실습을 떠

날 예정이다. 봉사활동도 빼놓을

수없다. 

“차의 정신이 나를 낮추고 남을

돌아보는 여유를 갖는 것인 만큼

봉사활동은 필수적입니다. 어려운

이웃들에게 차 공양을 올리는 것은

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

사가아닐까요?” 여수령기자

종교구분 없는 열린 쉼터

사찰 행사 때 차 시음회, 공양

‘육법공양팀’발족위해 노력

이숙 사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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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도회‘다인’

경기도부천시석왕사경내에자리잡은전통찻집‘다인’에서열린다도수업.

석왕사 전통찻집‘다인’운영을

맡고 있는 이숙 사범은 매일 아침

이곳으로‘출근’을 한다. 법당에 들

러 기도와 절을 마친 후 찻집을 청

소한 후 조용히 차 한 잔을 우려 마

시며하루를시작한다. 

“차를대할때는요란한동작이나

화려한 옷 대신 꾸밈없는 마음을 먼

저 챙겨야 합니다. 불자들에게 차

마시는 일은 곧 수행의 일환이기 때

문입니다.”

10여 년 전

우연히 배우

게 된 다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사

범의 길을 걷게 된 그는 차를 마심

으로써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가짐

을 다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. 올해

내로 다도회를 정식 발족할 예정인

이 사범은“앞으로 차 향기가 흠뻑

나는 내실 있는 다도회로 꾸려나가

겠다”고다짐을밝혔다.

여수령기자

수행의 일환, 마음 자세가 중요

제472호

서기 2004년 5월 5일 수요일

www.buddhanew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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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~6월은 차밭기행의 달 차香가득, 가족愛 푸릇 푸릇

차체험가능한곳

경 남 전 화

고려다원 055-883-2270
도심제다 055-883-2252
만수제다 055-883-1696
명인다원 055-883-2216
매암다원 055-883-3500
쌍계제다 055-883-4229
화개제다 055-883-2233
한밭다원 055-883-2288
효월수제차 055-882-6247

전 남 전 화

광양다압농협 061-533-3083
광양시문화홍보실 061-797-3363
남도야생차지기 061-721-3752
동양다원 061-852-2255
동양다원영농조합 061-857-5064
대한다업 061-852-2593 
보성제다영농조합 061-853-4116
봇재다원 061-853-1117
해남설아다원 061-533-3083

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『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』발간

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,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,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

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,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, 생활의 지혜,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,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,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.

■ 구입 안내

- 구성 : 상권 2003년 1월(402호) ~ 6월(427호)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

하권 2003년 7월(428호) ~ 12월(453호)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

- 판형 : 신문원형 그대로 (40cm×55cm)

- 절차 : 신청 → 입금확인 → 발송

- 가격 : 상하권 총 80,000원

- 입금계좌(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)

국민 245-25-0001-461Ⅰ농협 053-01-236053Ⅰ우체국 010041-01-010042

■ 주문 및 문의

- 전화 ((0022))773377--00009900((直直)) ((0022))773377--88888811((代代))Ⅰ팩스 ((0022))773377--00669977

- e-mail : sclee@buddhapia.com 

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

■ 지난 호 구입가격은 6600,,000000원원((발발송송비비무무료료))입니다. 

지난호는 1998년도, 2000년도, 2001년도,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. 

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


